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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의학 교과서의 특성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를 교육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

이 사용된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실제 환자를 보면서 교육하는 도제

식 방법이지만 이는 많은 사람을 대

상으로할수없을뿐아니라세대간

에 전달이 어렵다. 그래서 옛날부터

여러 형식의 기록을 통해 타인과 후

세로 전달하였다. 즉, 원시사회에서

는 동굴 벽화를 이용하였고, 문명이

점차 발달하면서 나뭇잎, 가죽 등에

그림을 그려서 전달하다가 마침내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글로 설명함

으로써 현재의 의학 교과서의 기본

틀이 형성되었다. 산업혁명을 거치

면서책을대량생산하게된이후종

이로 된 책이나 잡지가 의학 교육의

기본이되었다.

사진과 인쇄술의 발달로 글과 그

림으로 구성된 현재의 의학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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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the Electronic Textbook for Cutaneous Diseases

Abstract

The diagnosis of cutaneous disorders depends mainly on the visual observation of
skin lesions. To make accurate diagnoses, extensive experience with a number

of different pathological states is required. An atlas that contains a wide range of pic-
tures of cutaneous disorders is one way to gain indirect experience. However, the
textbooks usually used for this purpose are inappropriate. With recent developments
in computer science, which have made it possible to show many pictures relatively
easily, a number of electronic textbooks have been published in medicine, especially
in Western countries. However, most of these texts are simply modifications of ear-
lier textbooks, and consist of text descriptions with a few added pictures, a practice
that does not make the most of the benefits an electronic textbook can offer. In
Korea, the Korean Dermatological Association as well as individual dermatologists
have published several textbooks, including the ‘Atlas of Skin Disease’. However,
there has been no attempt to make an electronic textbook containing numerous
images of cutaneous diseases with their descriptions. In 1986, we began to compile
an electronic textbook for cutaneous diseases and completed it under the name the
‘eBook of Dermatology’, in 2004. It consists of 29 chapters, covering 1,116 dis-
eases. Twenty－three dermatologists participated in collecting the 4,028 pictures,
and writing the descriptions, which are given in the following form for each disorder:
definition, cause and pathogenesis, clinical manifestations, pathologic features, diag-
nosis and differential diagnosis, and treatment.

Keywords : Electronic textbook; Cutaneous diseases; Atlas

핵 심 용 어 :전자교과서; 피부질환; 아틀라스



대한의사협회 647

는선명한사진에덧붙인명료한설명으로의학의발달에

현저한 공헌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식을 종

합적으로 전달하기가 어려우며, 자료를 검색하기가 힘들

뿐 아니라 참고자료를 찾기도 어렵고, 개개인이 책을 소

유해야함으로써자료를공유할수없는단점이있다. 이

러한 단점은 최근 컴퓨터 산업의 등장으로 아주 쉽게 극

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테면 지식을 종합적으로 전달

할수있으면서도, 자료의검색이아주쉬워인덱스를찾

을필요가없고, 참고자료를즉시볼수있다. 또한 제작

과정에 인쇄기계와 같은 값비싼 도구가 필요 없으며, 복

사하거나 내용을 수정하기가 쉽고, 수 십권의 책에 들어

가는 대용량의 정보를 단 하나의 CD에 저장할 수 있다.

특히포함된정보를통신망을이용하면많은사람이자료

를 동시에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앞으

로모든의학교과서는많은용량을효율적으로저장하면

서도검색이자유로운전자의학교과서로대체되리라생

각한다. 

전자 의학 교과서의 개발 현황

현재한국에서는임상의사개개인이자신의세부전공

분야에관해작은교과서를출판하거나각학회별로많은

회원이참여해전문분야의교과서를출판하고있지만아

직은초기단계여서외국교과서를번역하고있는실정이

다. 그리고모두기존의인쇄물형식으로출판되며, 전자

출판형식의교과서는거의없다. 국내에서개발된것으로

는몇가지중·고등학생을위한백과사전이있을뿐대학

교재또는의학교재로서전자의학교과서는거의없다. 

외국의 경우 의학 교재로서 이미“Harrison’s CD

ROM”이라는 내과학 전자 의학 교과서를 필두로 각종

전자 의학 교과서가 출판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인터

넷을통한교육이시도되고있다. 그 중일부는국내에도

수입되어고가로판매되고있는실정이다. 우리나라의경

우개인용컴퓨터보급율과전국을하나로연결하는초고

속망 네트워크 환경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현재 대학에

입학하는학생은대부분이미컴퓨터에대한풍부한경험

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의료 분야는 의료보험제도에 따라

대부분의의사들이컴퓨터를사용하고있기때문에전자

의학 교과서는 의사의 재교육에도 대단히 유용할 수 있

다. 전자 의학 교과서의 또다른 장점으로 환자를 진료하

는도중에의문사항이있을때그자리에서직접찾아확

인하여 환자에게 설명하고, 필요에 따라 도해, 통계자료

등을직접보여줄수있다는점이다. 그렇게하기위해서

는 모든 자료가“책”이 아닌 전자 의학 교과서로 출판되

어야 한다. 이를 이용하면 의과대학 학생들이 쉽게 학습

하면서도 효율을 높이고, 현재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진료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양질

의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으리라생각한다. 

전자 피부과학 교과서의 필요성

의학의 많은 분야 중에서 병리과, 방사선과, 피부과는

이미지 분석이 환자의 진료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이다.

그중병리와방사선은먼저다른도구나기계를통해만

들어진이미지를분석하기때문에필요한특수장치를갖

춘병원에서만이미지취급이가능하다. 그러나피부과의

경우거의대부분육안적관찰만으로도충분하여, 병변의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어느 의사나 환

자에게많은도움을줄수있다. 그러나이미지분석능력

의함양이쉽지않아몇년에걸친전공의과정에서전문

의 지도 아래 도제 형식을 통해 직접 환자를 경험하면서

이미지분석능력을키우는수련을하고있다. 이런과정



피부 질환 전자 교과서의 소개648

Continuing Education Column의 학 강 좌

을 거치지 않은 많은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병변도 파악하기 어려워 전문의에게 의뢰할

수밖에없는실정이다. 특히우리나라시골에는피부질

환의빈도는아주높은반면, 전문의가거의없는실정이

며, 대부분 사람들이 피부병으로는 도시로 나가지 않는

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시골에는 어디에나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있기때문에많은의사를대상으로피부병변의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거나 진료

중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우리

나라의료발전에큰공헌을할수있으리라생각한다. 

지금까지피부과전공의수련을거치지않은많은의사

들은 의과대학 학생 시절에 들었던 강의와 짧은 실습 기

간에이루어진경험에의존하면서간접적으로책을통해

피부 질환을 배워나갔다. 고전적인 피부과 관련 책을 살

펴보면문자로이루어진설명을위주로하면서이해를돕

기 위해 가끔 사진을 덧붙이는 형태와 아예 피부 병변의

사진을위주로보여주는아틀라스형태를띠는두가지로

나눌수있다. 두가지의장점을모두살리려는시도가있

지만 그 경우 두 분야 모두에서 허술해 질 수 밖에 없는

데, 이는 결국 종이로 만들어지는 책이라는 매체가 가지

는 부피에 따른 한계에 기인한다. 피부 병변의 이미지도

차지하는기억용량이너무커서컴퓨터초기에는다루기

가거의불가능했지만최근급속도로발달하고있는컴퓨

터산업으로그한계성을극복하여대량의자료를저장할

수있어전자피부과학교과서가실현가능하게되었다. 

우리나라의피부과관련서적으로는현재까지몇종류

의간단한책이발간되었고, 대한피부과학회에서많은피

부과의사가참여해서정식교과서를발간하였다. 그렇지

만피부질환의이미지를광범위하게수록한아틀라스는

없을 뿐 아니라 아직 전자 피부과학 교과서는 시도된 바

없다. 서양에서는 문자를 주로 다루는 영역에 비해 조금

늦었지만전자피부과학교과서가발간되기시작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간된 것은 대부분 기존의 책을 그냥

CD로전환한것이기때문에전자피부과학교과서가가

지는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문자에 의존하면서

간간이 병변의 사진이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 학

습에는큰도움이될수없었다. 따라서이전에아틀라스

형식을갖추면서도기존의교과서처럼질병에대해자세

한 설명을 덧붙인다면 이상적인 피부과 교과서가 될 수

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그 어떤 부위에 비해 접근하기 쉬워

의학의다른분야들보다병리학적검사가많이시행되고,

병리학적 소견에 대해 잘 기술되어 있다. 종양같은 질환

의경우병리학적소견이환자의진단에결정적이지만일

부염증성질환의경우병리학적검사로진단을확정하기

힘들때가많다. 그러나육안적소견과함께분석하면환

자의 진단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교할

각 질환의 육안 및 병리학적 형상을 디지털화하여야 한

다. 하지만현재각병원에서소장하고있는사진은디지

털화된 것이 아닌 슬라이드 사진으로 보관되어 있다. 다

행히 최근 임상사진과 병리 슬라이드를 디지털화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개선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매우

좋은이미지를획득할수있다. 이에필자는단국대병원,

중앙의대,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14개

대학병원에서우리나라환자를대상으로수집한임상사

진과병리슬라이드사진을선별하여디지털화작업을완

료하였다. 또한 각 질환의 정의, 원인 및 발병기전, 임상

증상, 병리소견, 진단및진단감별, 치료및예후에관한

설명도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환자 병변의 육안 및 병

리학적 이미지를 보면서 피부 질환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될 전자 피부과학 교과서를 제작하여

소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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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피부의 특수성

위와같은시스템을갖춘전자피부과학교과서가서양

에서도 아직은 없으나 발간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 머지

않아외국에서만든좋은전자피부과학교과서를접하게

될것이다. 하지만의학의어느분야와는달리피부질환

은 피부색이 다르면 질병의 발생빈도 및 형태가 다를 뿐

아니라피부병변의색감이다르기때문에서양인의교과

서를그대로참조할때혼란이올수있다. 예를들면장미

색비강진(pityriasis rosea)이라 불리는 피부 질환이 백

인에게는장미색의붉은빛을띠지만우리나라환자에서

는 전혀 장미색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부과 영역

에서는우리의독자적인교과서가절실히필요해지금까

지몇개의작은교과서와대한피부과학회로부터교과서

(피부과학)가 발간되었다. 하지만 서양인이아닌우리나

라 환자의 피부 질환 사진을 광범위하게 수록한 아틀라

스가없으며아직전자피부과학교과서는시도된바없

어 광범위한 피부 질환 사진자료를 수록하면서 교과서

수준의 상세한 설명이 있는 전자 피부과학 교과서 출판

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1998년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6년

만인 2004년에 전자 피부과학 교과서인 e－book of

DERMATOLOGY를출판하게되었다.

피부 질환 전자 교과서의 특징 및 사용법

피부질환전자교과서인 e－book of DERMATOLO-

GY는총 29개 chapter로 구성되어있고다룬질환의수

가 1,116개이며 수록된 피부 질환의 사진 수는 4,028장

이다. 피부과의 대표적인 교과서인 Andrew’s Derma-

tology는종이인쇄물특성으로1,000장이조금넘는사진

을 수록하고 있으나 CD 매체의 장점을 활용한 e－book

of DERMATOLOGY는4,000장이넘는사진을수록하고

있다. 전국 15개 의과대학, 6개의 피부과 병원의 피부과

교수와병리학교수및피부과전문의로구성된29명의집

필진이e－book of DERMATOLOGY 원고작성및사진

선택에참여하였다. E－book of DERMATOLOGY는기

존의피부질환아틀라스와는달리교과서수준의상세한

질환설명이있고 4,000장이상의풍부한사진자료가있

어전자매체를최대한활용한피부질환전자교과서및

아틀라스라고요약할수있다. 수집된텍스트정보및사

진 자료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친근한 HTML 문

서를 만들어 최종적으로 e－book of DERMATOLOGY

를출판하게되었다. 그림 1은 e－book of DERMATOL-

OGY의 chapter 구성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각 질환들이

총29 chapter로구성되어있음을보여준다. 

구체적으로 구성된 각각의 chapter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선택하고자하는 chapter를클릭하면해당 chapter

로이동하게된다. 이동한chapter 페이지에는현chapter

그림 1. 2개 장의구성을보여주는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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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속해있는질환들이나열되어있으며질환명칭위에마

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으면 해당 질환의 영문명이 포인터

옆에표시되게된다. 질환명을클릭하게되면그림2와같

이질환정보페이지가나타나게되며질환정보페이지에는

정의, 원인 및 발병기전, 증상, 병리소견, 진단 및 감별진

단, 치료등의해당질환정보가표시된다. 해당사항의정

보가없을경우표시되지않는다. 또한질환에해당하는이

미지정보가있을경우그림 3에서볼수있듯이 thumb-

nail이상단에나타나게되며 thumbnail을클릭하면그림

3과 같이 질환 이미지 페이지가 나타나면서 해당 질환의

큰 이미지가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해당 질환이 속한

chapter로이동하여목록에서골라질환을조회할수있으

며 또한 색인(index)을 이용하여 질환을 조회할 수도 있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소양증, 정신피부 질환및신경피부 질환

습진

약진, 홍반및두드러기

구진인설성질환

광의학

물리적인자에의한피부 질환

세균감염성및리케치아 질환

미코박테리움증

피부및심재성진균증

바이러스성피부 질환

동물기생충성피부 질환

성인 질환

수포성질환

결합조직병

피부혈관질환

색소이상증

표피및진피 질환

피하지방질환

피지선및한선의질환

모발질환

조갑질환

점막질환

표피및부속기의모반및종양

모반세포성및멜라닌세포성 모반및신생물

진피및피하지방종양

망상증, 균상식육종, 기타악성림프종및관련질환

결핍성, 대상이상및내분비질환

유전성피부 질환

신생아피부 질환

표 1. Chapter 목록

그림 2. 질환정보페이지

그림 3. 질환이미지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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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색인을이용하여질환을조회하는방법은색인페이지

로이동하여그림 4와같이검색하고자하는질환명의첫

자음을선택하여질환을조회한다. 물론 영문명으로도검

색이가능하다. 이러한방법으로손쉽게질환을조회하여

질환에대한구체적이고전문적인정보를얻을수있다.

전자피부과학교과서의특징중중요한하나는다양한

방법으로활용이가능하다는것이다. 기존의서적으로출

판되어 있는 아틀라스의 경우 그 크기와 무게 때문에 휴

대가 불편하다. 하지만 전자 피부과학 교과서는 CD 한

장으로 휴대가 매우 간편하다. 이러한 휴대성은 전자 교

과서의활용성을대폭향상시킨다. 언제어디서든컴퓨터

와 CD 한 장만 있으면 피부과 질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것이다.

다음으로주목할점은컴퓨터를모르는사용자라도쉽

게사용할수있다는점이다. 컴퓨터에익숙하지않은사

람들이가장두려워하는것이프로그램을설치하고실행

하는점이다. 하지만컴퓨터를모르는사람이라하더라도

컴퓨터에CD를삽입하면자동으로프로그램이설치되고

실행되므로 아무런 문제 없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

다. 프로그램이실행되면hyperlink 방식의HTML 문서

를 보여주므로 사용자에게 친근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조회하고자하는정보를빠르게찾아낼수있다.

마지막 특징으로 모든 데이터가 디지탈화되어 있기 때

문에최신의상태를계속유지할수있다는점이다. 이번

에발간된전자교과서의경우별도의데이터베이스를구

축하고있으므로이를수정하면새로운질환이나기존질

환정보의변경이용이하다. 또한이러한데이터베이스자

체가중요한학술자료로서의가치또한높다고할수있을

것이다. 명확하게 병변을 보여주거나 전형적인 경우와는

다른변형을보여주는이미지를획득할시또는특정질환

의경우발견되지않았던질환의원인이나증상, 치료법등

이발견될경우이를해당질환의카테고리에삽입시킴으

로써전자교과서를최신의상태로유지할수있다. 전자

교과서가활성화되면별도의웹사이트등과연결하여추

가의질환정보를조회하게할수도있을것이다.

결 론

질병을치료하는의사를교육하기위해서여러가지방

법이 사용된다. 실제 환자를 옆에 두고 가르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을 교육할 수 없어

문자로 기록된 책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녹음테이프및비디오테이프등의매체가시도된다.

요즘컴퓨터산업의발달로방대한정보를종합적으로전

달하고, 검색이 간편하며, 통신망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

이동시에자료를공유할수있는전자의학교과서가미

국을중심으로서양에서개발되어고전적인책을대체하

고있다. 피부과는다른분야와다르게수련과정중에이

미지 분석을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그림이 많이 필요한

이유로 그동안 전자 피부과학 교과서의 개발이 늦었다.

최근 이미지를 다루는 기술이 급진전됨으로써 피부 질환

에 대한 전자 피부과학 교과서가 서양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림 4. 색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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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기존의교과서를CD로바꾼것에불과하여전자피

부과학교과서로서장점을충분히이용하지못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현재까지몇종류의간단한책이발간되

었고, 대한피부과학회에서 많은 피부과 의사가 참여해서

정식교과서를발간하였다. 그렇지만피부질환의이미지

를광범위하게수록한아틀라스는없을뿐아니라아직전

자피부과학교과서는시도된바없다. 피부과의또다른

특색은우리동양인의피부색이서양인, 즉백인의피부와

바탕색이서로달라피부질환의이미지가다르게나타난

다는점이다. 그래서서양인이만든책이나전자피부과학

교과서를사용하면학습효과가떨어질수밖에없어우리

교과서가 절실한 실정이다. 각 질환의 육안 및 병리학적

형상으로 전국 병원에서 우리나라 환자를 대상으로 수집

한임상사진및병리슬라이드를디지탈화하여보여주면

환자의병변과직접비교할수있다. 그리고각질환의원

인, 증상, 감별진단및치료법등에관한설명을포함시켜

놓았기때문에환자의진료에바로이용할수있을뿐아

니라병변의육안및병리학적이미지를보면서피부질환

을스스로학습할수있는좋은교재가될것이다. 현재제

작된전자피부과학교과서에대한자세한정보는웹사이

트http://e－derma.co.kr에방문하여얻을수있다. 

Knowledgement

지금까지전자피부과학교과서집필에많은시간과노

력을 할애하여 참여해 주신 집필진, 전자 교과서의 교정

을 맡아 준 충남대병원 전공의들과 휴민텍의 변호영, 고

영석두분께감사드립니다. 집필진은(가나다순) 다음과

같습니다. 김기호(동아의대), 김수찬(연세의대), 김연수

(씨앤유 피부과의원), 김유찬(아주의대), 김태응(하얀

피부과), 박장규(충남의대), 박향준(단국의대), 서기범

(씨앤유 피부과의원), 서무규(동국의대), 서성준(중앙의

대), 서영준(충남의대), 성경제(서울 피부과의원), 송계

용(중앙의대), 송해준(고려의대), 신용우(단국의대), 양

성규(파르베 피부과의원), 양준모(성균관의대), 오창근

(부산의대), 원영호(전남의대), 유한동(참사랑 피부과의

원), 윤태영(충북의대), 이성열(순천향의대), 이민걸(연

세의대), 이애영(을지의대), 이웅재(미소 피부과의원),

장승호(에스앤유 피부과의원), 차승훈(우리고운 피부과

의원), 최성우(최강피부과의원)

Peer Reviewer Commentary

본 의학강좌는 디지털 시대에 들어 점점 광대해지고 다양해지는 의학정보, 특히 피부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시간적, 지리적 제약 및 교육 기회의 희소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기술한 것처럼 피부

과의 특성상 반복적인 임상 경험이 매우 중요하고 같은 질환이라도 다양한 임상양상을 보이는 것이 피부 질환의 특

징이다.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 과거처럼 몇 주 정도 임상 observation만으로 일선에서 임상 환자를 접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오진으로 인한 병변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단, 전자매체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3차원적인 지식전달이 부족하고 집필자가 지속적

인 update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1회성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향주 지속적으로 수정과 교정 및 첨가

를해야하고나아가 3차적원적인자료및동영상의추가가이루어지면바람직하겠다.

강 훈 (가톨릭의대피부과) 


